
2007년 8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제 642 호30 효행 사찰 용주사를 가다
우란
분절

buddhanews.com

경주모량리에사는김대성은점개스님의말을듣고하인으로일해얻은밭을법회에보시

했다. 죽어재상김문량의집에환생한김대성은전생의어머니를함께봉양하며살았다. 

어느날토함산에올라곰을잡은김대성은꿈에곰을위해절을세우기로약속하고장

수사를세웠다. 이일로감동을받은김대성은일생을바쳐현생의부모를위해불국사

를, 전생의부모를위해석굴암을조성했다. 

신라경덕왕때경주모량리에손순이살았다. 아내와함께품팔이를하며노모를모시

던손순은아이가어머니에게드리는음식마저다빼앗아먹자효도를다하기위해아이

를땅에묻기로결심한다. 마을서북쪽취산에올라땅을파다보니석종이나왔다. 

집에석종을달아두드리는소리가대궐의경덕왕에게까지들렸고손순의효심에감동

한경덕왕은손순에게집을주고해마다벼50석을하사해노모를봉양케했다. 

손순은모든게석종이베푼은덕이라생각하고자신이살던집에절을지어홍효사(弘

孝寺)라이름짓고석종을봉안했다.

1600여년전다도면불회사부근에서지극정성으로부모님을봉양하던효자는부모님

이돌아가시자부모님을위해절을세우기로하고불회사계곡에서목욕을한뒤날마다

산신령님께“절터를점지해달라”고빌었다. 

효자의정성에감동한호랑이가효자의백일기도가끝나는날절터로이끌었다. 효자는

이곳에절을세우겠다마음을먹고마라난타존자를찾아갔다. 절터의훌륭함을본마라

난타존자는부처님의은덕이라생각하고효자와함께절을세우니바로불회사다. 

백제 의자왕 때 <반야심경> 수지독송의 묘용을 깨달은 의각 스님이 있었다. 의각 스님

은중국에서작은석불상3053위와삼존불상을모시고예산에도착해황금빛까마귀의

인도로절터를닦기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의시주가이어지던어느날스님을찾아온떠꺼머리총각은법당이완성되

면투병중인노모의완쾌를부처님께간절히빌고싶다며노동으로라도불사를돕겠다

고 요청했다. 스님은 총각에게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토록 했다. 총각은 불사를 도울

때는물론이고아침저녁으로병석에누운어머니머리맡에앉아<반야심경>을외우며

쾌유를기원했다.

법당낙성식날어머니도자리를털고일어나절에갔다. 노모가법당옆에서전날과달

리그윽한향기를풍기는약수를마시고아들에게도먹게했다. 스님은이를보고절이

름을향천사(香泉寺)라지었고절이위치한덕봉산은금까마귀가안내했다해금오산(金

烏山)이라고쳐불렀다. 

진표스님이김제금산사를중창할때의일이다. 경내에있는사방둘레1km의큰연못

을메워미륵전을세우고자원력을세운진표스님은연못이메워지지않자미륵부처님

께백일기도를올린다. 기도회향날진표스님앞에강림한미륵부처님은“아홉마리용

이사는이호수를숯으로메우되호수물을마시는이에게만병통치의영험을내릴것”

이라고말씀했다. 이소문을들은신도들이전국방방곡에서모여들어수주일후호수는

메워졌다. 

그날저녁, 남해에서온청년이노모의병환을고치기위해필요한호수물이없어대성통곡

하자진표스님은“연화좌대에손을얹고기도하라”고시켰다. 칠일정진후고향으로돌아

간청년은몇달후완쾌한어머니와함께금산사를찾아왔다. 청년의어머니는부처님의가

피로나은만큼남은여생을스님들시중을들며살겠다고해공양주가되었다. 

많은사람들이연화좌대에손을얹고소원을기원해가피를입었으나불효자나옳지않

은일로기도한사람들은손이좌대에붙어떨어지지않았다고한다.

강지연기자

효심으로 세워진 사찰

# 경주불국사석굴암-현생∙전생부모위해김대성이조성

# 경주홍효사-석종이베푼은덕으로노모봉양

# 나주불회사-효자에감동마라난타도움으로절세워

# 예산향천사-아들기도에감로수마시고노모병완치

# 김제금산사-연화좌대에손얹고소원빌고가피입어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은 효로 대표되는 불교의 명절이다. 우란분절에 찾아가볼

만한‘효’전설을지닌사찰은어디일까. 대표적인사찰로는현생의부모를위해

불국사를, 전생의부모를위해석굴암을세웠다는김대성의이야기가전해오는경주불

국사와석굴암이다. 또어떤사찰들에서효에얽힌전설을찾아볼수있을까.

효
사
상
만
대
에
펼
쳐

살
기
좋
은
세
상
되
길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을 후세에 기리고 대왕의

극락왕생을발원합니다.”

8월 10일, 용주사(주지 정호)에 정성스런 제단(祭壇)

이 차려졌다. 조계종원로의원 정무 스님과 지역 불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최영근 화성시장, 건릉봉향회,

경기문화연대회원들까지반가운손님들도속속찾아

왔다. 음력 6월 28일인 이날은 바로 조선왕조 22대 왕

인정조대왕(1751~1800)의기일(忌日). 정조대왕의왕

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한‘정조대왕 207주기 제향(祭

享)’이열리는날이기도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

도세자의 능을 지금의 융능으로 옮긴 후 창건한 능침

사찰(�寢寺刹)이다. 조선시대부터 용주사는 정조대

왕의 기일에 맞춰 제향을 봉행해 왔으나, 일제강점기

를 거치며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1907

년 고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해 용주사에서 제향을

올렸다는 <고종실록>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제향을

치른흔적은찾아볼수없다. 이후2000년건릉봉향회

와 용주사가제향을 복원한데이어이번에두 번째제

향이치러진것이다. 

저녁7시, 어슴푸레날이저물기시작하자용주사범

종(국보 제120호)이 웅장한 울림을 토해낸다. 정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타종에 이어 법고, 목어, 운판 등

사물의식과육법공양, 반야심경독송, 헌향및헌화등

불교의식이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정성

스레 향과 꽃을 봉향했다. 의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부모은중경>을 독송하며 정조대왕의 극

랑왕생을 발원하고 용주에서 꽃핀 효 사상이 만대에

전해져 효를 실천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서원했다. 제향의식에 이어 조지훈 시인의 시‘승무’

의 탄생 배경지인 용주사를 배경으로 승무와 바라춤

이펼쳐졌다.   

용주사주지정호스님은이날봉행사를통해“효성

이 지극한 정조대왕을 기리는 제향이 그간 중단되어

안타깝던 차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제향을 복원하게 됐다”며“용주사는 앞으로 매년 제

향을 모시고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 효 사상을 선양해

나가는‘효 본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

은“앞으로 불교 전통의식을 연구해 여법한 제향의식

을지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화성용주사/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 용주사는…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갈양사’라는 이름으

로창건됐으나병자호란때소실된후폐사됐다. 이후조선

시대제22대임금인정조대왕이28세의나이에뒤주에갇혀

숨진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다,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은

중경> 설법을듣고크게감동해사도세자의넋을기리기위

해묘를화산으로옮기고지금의용주사를지어능사(�寺)

로삼았다. 낙성식날밤용이여의주를물고등천하는꿈을

꾼정조는절이름을용주사(�珠寺)라고지었다. 용주사는

경내에‘효행박물관’을 설립하고‘효 템플스테이’등의 프

로그램을운영해효사상을선양하고있다.

용주사,정조대왕‘제207주기제향식’봉행

8월10일(음력6월28일) 용주사에서는정조대왕제207주기제향식이열려정조대왕의효사상을기렸다.

용주사효행박물관전시실내부.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22000077  정정해해년년의의 운운세세

●정해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관계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신신 수수 비비 결결 ””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정가 30만원)

““이이 름름 대대 사사 전전 ””
상표등록614981호, 디자인등록0407120호, 발명특허0554383호

풍산동 99%

풍산동 99%

초극세사
(방수원단)

발볼조절가능

지압식 깔창 지압식 깔창

고무신코

수제화로 제작

만 행 화
사사계계절절 단단화화

발발건건강강 지지압압 샌샌들들 건건강강슬슬리리퍼퍼

지지압압깔깔창창

망망사사 단단화화
■ 소소재재특특징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부산 : 원광사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063)274-6639 

전전국국매매장장
●광주 : 불교서원062)226-3056 / 화신승복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042)274-3727 / 대구승복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054)655-2525

■ 문문의의 및및 주주문문전전화화 :: 0022))773333--55771155,,  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 보보시시 하하실실 분분 상상담담 환환영영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

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 가격 : 10,000원

바이오실리콘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원단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만행화’를 치세요!!

풍산동 99%
발명특허원41435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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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
. 

아
무

리
할

려
구

노
력

해
도

안
되

시
는

분
. 사

주
가

안
좋

으
신

분
들

은
명

당
육

氣
방

가
묘

처
방

을
해

보
십

시
오

.

氣
가

강
한

명
당

을
만

들
어

주
면

새
운

으
로

변
하

여
좋

아
지

게
됩

니
다

.

집
터

나
공

장
터

나
조

상
묘

지
터

를
처

방
해

보
십

시
오

, 氣
가

살
아

나
면

서
불

화
와

우
환

이
사

라
지

고

하
시

는
일

들
이

잘
되

며
관

운
, 명

예
, 사

업
, 재

물
운

이
옵

니
다

.

천
도

재
4
9
재

와
곁

들
인

처
방

법
전

화
주

시
면

안
내

책
자

를
보

내
드

립
니

다
.

처
방

전
용

명명
당당

육육
氣氣

방방
은

각
사

찰
, 암

자
, 철

학
관

에
만

있
습

니
다

.

氣
덩

어
리

복
덩

어
리

황
금

덩
어

리
氣

가
막

힌
복

이
들

어
와

황
금

운
으

로
변

합
니

다
.

명
당

을
만

들
어

주
면

운
이

바
뀝

니
다

명
당

육
氣

방


